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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3인이 바라본 작가 장지아에 관하여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노려본들 어쩔 것이냐》
-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노려본들 어쩔 것이냐》 1월 15일부터 두산갤러리에서 진행 
- 큐레이터 3인이 지난 1여 년간 함께 고민하고 발견한 각자의 해석을 전시에 담아
- 관객은 중첩된 전시 공간에서 작가 장지아의 사진, 영상작업을 공감각적으로 경험

[image: image11.jpg]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노려본들 어쩔 것이냐》가 두산갤러리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노려본들 어쩔 것이냐》는 2019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에 선정된 박수지, 박지형, 천미림의 공동기획 전시다. 큐레이터 3인은 작가 장지아에 대해 공동의 큐레토리얼을 구현하는 실천적 의미에서 전시를 기획했다. 최근 문화예술계는 페미니즘 담론이 다시 떠오르며,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지난 20여 년간 고문, 여성 등 억압과 금기에 대해 탐구해온 작가 장지아를 재조명하게 되었다. 전시 제목을 장지아의 <Red Drawing> 연작에 등장하는 문구에서 착안해 한정된 맥락의 주류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시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수지, 박지형, 천미림 큐레이터 3인은 각자의 비평적 관점이 담아 하나의 전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박수지는 작가 장지아의 작품을 정동(情動, affect)이라는 맥락으로 접근해본다. 정동의 근원인 육체를 중심으로 그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수행(또는 이행)을 언급해 수행성과 사랑의 문제를 다룬다. 박지형은 시각적 강렬함에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작품의 의미와 글쓰기에 수반된 신체적 감각과 촉지적 시각성을 읽어보려 한다. 천미림은 사진과 영상작업의 매체성에 주목하여 컬트 미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특히 그는 매체 형식의 방법적 특징들을 경유하여 장지아의 이미지 이데올로기와 서사성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시선은 전시장 내 중첩된 동선과 작품 간 상호 작용으로 하나의 은유적 맥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노려본들 어쩔 것이냐》는 1월 15일(수) 오후 6시 오프닝 리셉션을 시작으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화수목금 오전 10시 30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문의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artcenter.com

올해로 10년째 진행 중인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은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젊은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두산갤러리에서는 매년 공모를 통해 큐레이터 3인을 선정하여 1년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강의∙세미나∙워크샵으로 현대미술 이론과 현장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교육이 끝난 후, 큐레이터 3인이 전시를 기획해 1년 간의 연구를 구체화하는 기회를 가진다. 2020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공모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osanartcenter.com <끝>
□ 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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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노려본들 어쩔 것이냐
Don't Care If You Give Me the Evil Eye
기획: 박수지 박지형 천미림

참여작가: 장지아
2020.1.15-2.15 두산갤러리 서울
“기획전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늪 중의 하나가 주제에 함몰된 편집자형 전시입니다. 공동기획일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맥락에 걸맞다고 여겨지는 작품이나 작가를 선별해 동선과 배치를 고려하여 나열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한 작가의 작품만으로 공동의 큐레토리얼을 구현해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간 장지아의 작품을 읽는 방식은 다소 정형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관점들을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하나의 전시를 통해 각자의 목소리가 엉키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공통된 물리적 완결을 만들어내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동의 목표 혹은 방향성이 전제되는 동시에 개별성이 나타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각의 관점은 장지아의 작품에 이미 내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전시가 우리가 발견하고자 했던 관점을 함께 독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박수지 박지형 천미림
□ 세미나&워크샵 과정
1회) 2019.04.03

'전시기획 방법론' 김해주(아트선재센터 부관장)

2회) 2019.04.26

'전시기획 방법론&기획 사례' 안소현(아트스페이스 풀 디렉터)

3회) 2019.05.14

'디지털 시대의 젠더트러블 : 주체, 대상, 비체를 둘러싼 인정투쟁' 이현재(여성철학자)

4~6회) 2019.06.07~06.09

'전시 기획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박경신(경희 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7회) 2019.10.16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배수아(소설가)

8회) 2019.10.19

'작업을 읽는 방법과 비평적 글쓰기' 이선영(평론가)

9회) 2019.11.08

'전시공간 디자인 경향 및 큐레이터와 전시공간 디자이너와의 관계와 역할' 이세영(전시디자이너)
□ 큐레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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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서울을 기반으로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전시기획사 에이전시 뤄뤼(AGENCY RARY)를 운영한다. 학부는 경제학을, 석사는 미학을 전공했다. 부산의 독립문화공간 아지트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미술문화비평지 《비아트》 편집팀장, 《제주비엔날레2017》 큐레토리얼팀 코디네이터, 통의동보안여관 큐레이터로 일했다. 《줌 백 카메라》(2019),《어리석다 할 것인가 사내답다 할 것인가》(2018), 《유쾌한 뭉툭》(2018), 《우정의 외면》(2015) 등을 기획했다. 현대미술의 정치적, 미학적 알레고리로서 우정, 사랑, 종교, 퀴어의 실천적 성질에 관심이 많았다. 최근에는 이를 수행성과 정동(情動, affect) 개념으로 확장시켜 전시 및 비평과 연계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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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형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예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리즈대학교 박물관학 석사(2014)와 코톨드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의 미술사학 석사(2015) 학위를 받고, 광주비엔날레 코디네이터 (2015-7)와 페리지갤러리 큐레이터(2017-9)로 일했다. 전시 《투명함을 닫는 일과 어두움을 여는 일》(2018)을 기획했으며, 최근 동세대 미술이 감지하는 감각의 얼개들을 살피고 이를 경험적 언어로 전환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다. 흥미로운 작가와 전시에 관한 생각들을 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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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미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학부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과에서 미학과 도덕철학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동대학원에서 미학과 과학기술철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인간과 기술의 상호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의식을 조형적으로 탐구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관심이 있다. 《네오서울: 타임아웃》(2019), 《스펙테이터》(2017), 《항시적 긴장상태》(2017), 《불명열》(2016), 《우주는 대체로 텅 비어있다》(2015)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공동기획으로는 《미치지않는》(2019)이 있으며 스크리닝 프로젝트 《안봐도 비디오》(2018-2019) 기획멤버로 활동하였다. 현재 여러 매체와 전시에서 다양한 텍스트들을 생산하고 있다.

□ 작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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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아 2014 두산연강예술상 미술부문 수상자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와 조형예술 전문사를 졸업하였다. 두산갤러리 서울(2020, 서울, 한국), 두산갤러리 뉴욕(2014, 뉴욕, 뉴욕주, 미국), 가인갤러리(2013, 서울, 한국), 갤러리 정미소(2011, 서울, 한국), Walsh gallery (2008, 시카고, 일리노이, 미국) 등 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두산갤러리 서울(2014, 서울,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2019, 과천, 한국), 공간:일리(2019, 서울, 한국), 아르코 미술관(2018, 서울, 한국), Hotel La Malmaison(2018, 니스, 프랑스), 서울시립미술관(2018, 서울, 한국), 소마미술관(2018, 서울, 한국), 아트 스페이스 풀(2018, 서울, 한국), 우민아트센터(2018, 청주, 한국), 원앤제이갤러리(2018, 서울, 한국), 아카이브 봄(2017, 서울, 한국), 인천아트플랫폼(2017, 인천, 한국)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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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아, As If-The Star, 2001, 싱글 채널 비디오, 30초       장지아, 피크닉, 2003, 싱글 채널 비디오, 7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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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아, 공주는 말했다, 2004, 싱글 채널 비디오, 8분 30초  장지아, 꽃도장-핏방울, 2003, 싱글 채널 비디오, 9분 40초

□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은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젊은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공모를 통해 3명의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1년 동안 각 분양의 전문가들을 초청, 강의∙세미나∙워크샵으로 현대미술 이론과 현장을 깊이 있게 다룬다. 교육이 끝난 후, 3명의 큐레이터가 공동으로 전시를 기획해 1년 간의 연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큐레이팅 기회를 갖게 한다.
공모기간
매년 1~2월
선정인원
3명
공모대상
만 40세 이하, 한국 국적, 최소 2년 이상 전시기획이나 진행 참여
지원내용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 참여(약 10개월)
공동기획전시 지원
선정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및 전시기획안 프리젠테이션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전시기획안(자유주제, 장르 제한 없음)
선정 큐레이터 (선정연도 / 큐레이터 / 기획전)
2019 박수지 박지형 천미림 《노려본들 어쩔 것이냐》
2018 유은순 유지원 이진   《유어서치, 내 손 안의 리서치 서비스》
2017 김민정 송고은 신지현 《우리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2016 김수정 최정윤 추성아 《사물들: 조각적 시도》
2015 이설희 장혜정 최희승 《현실활용가》
2014 김소영 박보람 박은지 《다른 방식의 ○》
2013 이성희 장순강 홍이지 《본업: 생활하는 예술가》
2012 김소영 윤민화 최다영 《다시-쓰기 Translate into Mother Tongue》
2011 강소정 김수영 조은비 《파동》
□ 2020 두산아트센터 프로그램
두산갤러리 서울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1.15~2.15
최윤 개인전 2.26~3.28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4.8~5.30

박경률 개인전 6.10~7.11
사적(私的)인 노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알고리즘 7.22~8.19

김주원 개인전 9.9~10.21
우정수 개인전 11.11~12.16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아트랩 뉴욕 1.16~2.15

우정수 개인전 3.5~4.11
이윤이 개인전 4.30~6.6

이형구 개인전 6.25~8.15

박경률 개인전 9.10~10.17

최윤 개인전 11.5~12.17
두산레지던시 뉴욕

우정수, 이윤이 상반기 입주 작가
박경률, 최윤 하반기 입주 작가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3.1~12.31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 FOOD 4.6~6.29
두산아트스쿨: 미술 3.5~4.2 / 6.12~7.10

두산아트스쿨: 공연 7.24~8.14

두산청소년아트스쿨 7.4~12.30
두산아트센터 투어 2.10 / 5.14 / 8.20 / 10.22
연강홀
뮤지컬 팬레터 2019.11.7~2.2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 2.28~5.17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5.27~8.23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 9.19~11.8

뮤지컬 HOPE 11.19~21.2.7

Space111

DOOSAN Art LAB

연극 앵커 작/연출 서정완 1.30~2.1

연극 양질의 단백질 작/연출 김연주 2.6~2.8

연극 우리 같이 살까?
작 글과무대(황정은 진주 최보영) 2.13~2.15

연극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한 화해
작 추태영 백지영 연출 추태영 2.20~2.22

연극 뜻밖의 여자 작/연출 안정민 2.27~2.29

연극 Ciphers – 암호문
원작 던 킹 연출 신진호 3.5~3.7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 FOOD

연극 1인용 식탁
원작 윤고은 각색 이오진 연출 이기쁨 4.7~5.2 
연극 대결! 궁극의 맛 원작 츠치야마 시게루
각색 윤성호 연출 신유청 5.12~6.6 
연극 식사(食事) 연출 윤한솔 6.16~7.4
DAC Artist
판소리 이승희 신작 9.15~9.26

연극 윤성호 신작 10.13~10.31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구자혜 신작 11.10~11.28

공동기획

연극 양갈래머리와 아이엠에프
작/연출 윤미현 3.14~3.29

연극 문 밖에서 작/연출 이양구 7.25~8.1

연극 마른 대지
작 루비 래 슈피겔 연출 윤혜숙 8.8~8.23

연극 크리스천스
작 루카스 네이스 연출 민새롬 12.5~12.26

ⓒ박홍순








